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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갤러리는 사회 속에서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급진적이고 정치적인 이슈들을 개인적 삶의 실천적 문제로서 

천착해 온 작가 함경아의 개인전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그녀의 첫 국제갤러리 개인전으로, 2 관 및 3 관에 걸쳐 대규모 

신작 자수회화 시리즈를 선보인다.  

 

K2 에 전시되는 추상적인 이미지들은 해체된 형상과 군사적 위장술을 연상시키는 위장된 은유적 

단어, 그리고 대중가요 가사들이 혼합된 화려한 색채의 작품들로 구성되어있다. 이 작품들 속의 

이미지들은 은연중에 지배권력에 대한 모종의 비평적 암시들을 내포하고 있는데, 디지털 픽셀을 

강조하거나 포토샵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와해시키고 재구성함으로써 작가는 사회 구조 속에 반영된 

개인의 기억들 및 감정의 편린들의 비-가시적 측면들을 시각화하고 있다.  

 

함경아의 작품들 속의 모티브들은 희대의 시대적 사건들이 개인의 사적인 경험과 조우하였을 때 

초래되는 흥미로운 연상들을 기반으로 구성된다. 작가는 이 모티브들을 통해 한국의 정치적, 역사적 

상황들 속에서 사회로부터 번번이 무시되거나 묵인되어온 진실들을 재조명하고, 희화화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사태의 본질을 드러낸다. 함경아는 현상에 대한 복잡한 논쟁을 보류하는 대신 기존의 

표상들에 새로운 해석의 층위들을 투영하고 양가적인 소재들을 적극적으로 병치시킴으로써 사태에 

대한 고정관념을 전복하는 새로운 평면을 구성한다. 최근에는 이를 작품제작과정의 일환으로 

포용함으로써 다시 창조적 구조 안에 흡수하는 과정을 취하고 있다. 

 

그녀의 자수회화 작업은 2008 년 작 <Flyer/Byongpoong Bill 01/ 병풍 삐라 1>으로부터 

시작하였으며, 2009 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탄 폭발을 찍은 사진을 손자수로 제작한 <Such 

Game> 연작을 제 6 회 아시아-태평양 트리엔날레에서 선보이면서 본격화 되었다. 이후 <Some 

Diorama>와 <Some Sunday Morning>에서는 전쟁에 관한 역사적이며 동시대적인 이미지들 및 

출판물들과 인터넷 등지에서 수집한 자료들의 콜라주를 제작한 뒤, 이를 북한으로 전달하여 손자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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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했다. 이 작품들은 제작을 하는 북한주민들과의 대안적인 소통을 이루어내었으며, 이를 통해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산출하는 욕망을 둘러싼 직간접적인 관계들을 제작과정에 투영해내었다. 

 

특별히 K3 에는 총 5 개의 대규모 샹들리에 이미지의 자수 회화 연작 <당신이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다섯 개의 도시를 위한 샹들리에>가 설치된다. 작가노트의 일부를 인용하자면, 어느 날 

작가는 우연히 TV 를 통해 나오는 북한 카드 섹션 광경을 보게 된다. 당시 그 광경은 선전용 문구를 

포함, 김일성의 얼굴을 위시한 다양하고 놀라운 이미지들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이내 섹션의 한 

장면인 권총 이미지가 만들어졌고, 이를 기록하는 방송카메라가 클로즈업하는 찰나, 당시 컬러차트를 

쥐고 있던 소년 중 한 명이 잠깐 얼굴을 내보이고는 재빠르게 컬러차트 뒤로 몸을 숨겼다. 소년이 

앞에서 지휘하는 자의 사인을 보기 위해 얼굴을 보이고는 다시 컬러차트 뒤로 숨었던 그 시점은 그 

소년이 전체 권총 이미지의 한 픽셀이 되는 순간이었다. 

 

당시 북한은 중국과 구 소련의 통제 하에, 남한은 미국의 신탁통치를 받는 것으로 종결되어 

사실상 한반도는 분단으로 귀결되었다. 연작은 이 한반도의 모습, 곧 우리의 역사와 운명이 자국민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제국주의 열강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된 사건을 환기한다. 작가가 

그린 이미지를 바탕으로 수공으로 자수를 놓은 이들은 실제로는 조우할 수 없는 북한 여성들이다. 이 

연작의 제작 과정은 이들의 존재와 남북 분단의 긴장과 갈등, 그리고 반세기전 역사 속에서 

강대국들의 힘의 이데올로기가 파생시킨 현실의 지도를 드러낸다.  

 

이 화려한 샹들리에는 세계사의 중심이었던 열강들의 문화적 영향력과 그들의 사회적 공간을 

연상시킨다. 마찬가지로 그것이 공중에 흔들리거나 바닥에 추락한 상태는 거대 권력, 이념이나 

담론의 불완전성, 추락이나 붕괴를 은유 한다고 볼 수 있다. 작가에 따르면, 희미한 불빛과 연약하게 

무너진 샹들리에 이미지는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는 이념적 갈등과 분단 상황, 그것들을 둘러싼 

역설적 관계들을 시사한다. 특히, 이 연작에서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화려한 샹들리에지만 이 

이미지의 이면에는 한 픽셀, 한 땀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바친 북한의 자수 공예가들과, 그것이 

함축하는 분단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의 고통이 숨겨져 있다. 마치 컬러차트 뒤에 있던 

숨어있던 소년처럼. 이것이 바로 샹들리에의 형태를 형상하는 선을 사라지게 하고, 색과 픽셀, 곧 

실과 한 땀으로만 보일 때까지 확대하여 디자인하게 된 이유이다 

 

때문에 자수 회화는, 주제에 있어 형태와 내용 사이에 명백한 괴리가 존재할 뿐 아니라 여기에 

덧붙여 복잡다단한 작품 제작의 과정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동시대미술로서의 실험적 성격을 띰과 

동시에 미학적이고 감각적인 회화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미묘한 형태로 양식화 되었다. 그녀의 작업은 

이미지로서의 층위를 벗어나 사실적인 의미가 다른 층위들로 번져갈 때 그 본질적인 미학적 탐구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Photo by Keith Park 

 

함경아는 1966 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에서 회화과 졸업 이후 뉴욕 SVA 에서 석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주요 개인전으로는 1999 년 서울 갤러리 루프에서의 «풍경이 있는 방», 2008 년 서울 

쌈지 스페이스에서의 «어떤 게임», 2009 년 서울 아트선재센터에서의 «욕망과 마취» 등이 있다.  

 

기타 주요 그룹 전은 비엔나의 빈 루드비히 현대미술재단 (2010),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2013, 

독일 본의 쿤스트뮤제움 본, 그리고 쿤스트할레 뒤셀도르프 (2014)를 들 수 있다. 또한 작가는 

2012 년 제 9 회 광저우 트리엔날레와 제 7 회 리버풀 비엔날레에 참여했다.  

 

함경아는 회화, 설치, 비디오, 퍼포먼스를 통해 비-본질적이고 경도된 맥락의 권력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왔으며,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그녀는 세간의 정치적 상상을 충족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그러한 상상의 과도한 정치성을 유희적으로 접근한다. 동시에 한국의 사회적 구조와 현상이 개인적인 

삶에 개입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동시대 미술의 표현과 전개 속에서 어떻게 병치될 수 있는지 

타진한다. 

 

특히 그녀의 대표적인 자수 회화 연작은 형형색색의 실크를 표현양식으로 다룸으로써 그 속에 

내포된 정치적 메시지를 은폐한다. 함경아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와 이데올로기에 대해 물리적 장벽을 

뛰어넘는 대화를 주도해왔다. 작가의 작품은 갈등이라는 주제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반영하며 

프로파간다, 액티비즘, 그리고 개인의 기억 사이의 기묘하면서도 매력적인 혼성을 구축한다.  

 

 

Contact: Communications Director Zoe Chun +82-2-3210-9885 +82-10-9601-5411 zoe@kukjegalle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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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들은 함께 첨부된 작품 및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당이미지는 홍보목적으로만 전시기간 내 사용되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What you see is the unseen / Chandeliers for Five Cities 04 

당신이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 다섯 개의 도시를 위한 샹들리에 04 

2013-2014 

North Korean hand embroidery, silk threads on cotton, middle man, anxiety, censorship, wooden 

frame, approx. 3700hrs/4people 

265.5(h) x 357 cm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Until dawn the chessboard keeps them in its strict confinement with its two colors set at 

daggers drawn 

체스판이 동틀 녘까지 그들을 지체시킨다. 두 색이 증오하는 냉혹한 영역에. 

2012-2013  

North Korean hand embroidery on silk, 1600hrs/4people 

189(h) x 189 cm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SMS Series in Camouflage / Money Never Sleeps 01 

문자서비스 시리즈/ 돈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 01 

2012-2013 

North Korean hand embroidery on silk, 1600hrs/4people 

188(h) x 183 cm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SMS Series in Camouflage / Are you lonely, too? 03 

2014 

North Korean hand embroidery, silk threads on cotton, middle man, anxiety, censorship, wooden 

frame, 1800hrs/2people 

202(h) x 199 cm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